
프로야구 ‘2018 신한은행 MYCA
R KBO리그’는 30일까지 올 시즌 페
넌 트 레 이 스 7 2 0 경 기 의
69.6%(501게임)를 소화했다. 전체

일정의 3분의 2 지점을 훌쩍 지났다. 시즌을 거듭할
수록 순위 싸움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
엇보다 5위부터 9위까지 게임차가 4.5경기에 불과해
가을야구행 막차 싸움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보다 더 뜨겁다.

5위 삼성 라이온즈(48승2무52패)와 6위 넥센 히어
로즈(49승55패)의 게임차는 한 경기에 불과하고, 넥
센과 7위 KIA 타이거즈(44승53패)의 격차도 1.5게임
이다. 8위 롯데 자이언츠(43승2무53패)와 KIA는

0.5경기다. 9위 KT 위즈(42승2무55패)도 삼성과
4.5게임차로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삼성
(9승3패)과 KT(7승5패), 롯데(6승6패)가 후반기 들어
나란히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고, KIA(4승8패)와
넥센(3승9패)이 급전직하하면서 5위 싸움이 더욱 흥
미로워졌다.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는 요동친다.
10구단 체제가 정착된 2015시즌부터 포스트시즌(P
S) 와일드카드제도가 신설돼 5위 팀에게도 한국시리
즈(KS)에 도전할 기회가 생겼다. 그런 점을 고려하
면, 가을야구행 막차 티켓은 절대 놓칠 수 없다. 5명
의해설위원에게 5위싸움의전망을들어봤다.

뀫삼성, 마운드 안정되니 파죽지세
KBSN스포츠 장성호, 이용철 해설위원과 SBS스

포츠 이종열 해설위원은 5위 싸움의 최종 승자로 삼
성을 꼽았다. 장 위원은 “롯데와 삼성이 유리하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삼성은 선발투수 5명이 모두 좋
다”고 라이온즈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롯데는
2017시즌 후반기 잘했던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어 무

시할 수 없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
G) 휴식기 전까지 10개구단 모두 110∼115경기 정
도를 소화하게 되는데, 이번 주 5게임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철 위원은 “삼성은 지금 모든 면에서 상승세
다. 플러스 요인이 많다”며 “선발진이 역할을 잘해
주니 불펜도 덩달아 신나게 야구한다. 과거와 달리
경기 막판에 무너지지 않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
다”고 설명했다. 이종열 위원도 “수비가 안정되니
투수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타격도 살아나
고 있다”고 삼성의 5강 진입을 점쳤다.

뀫KIA·롯데,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KBSN스포츠 안치용 해설위원은 KIA를 5위 싸움

의 최종 승자로 내다봤다. KIA는 2017 정규시즌과
KS 통합우승을 차지한 강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안 위원은 “KIA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약화가 아닌, 기존 선
수들의 부진이 길어진 것이다”며 “부진한 성적은 언

제든 회복할 계기가 있다. 최근에 삼성이 워낙 잘하
고 넥센도 꾸준히 5강권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KIA
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하
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삼성과 롯데의 상승세와
맞물려 KIA와 넥센이 연패에 빠져 있다. 얼마든지
그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MBC스포츠+ 차명석 해설위원의 선택은 롯데였
다. 2017시즌 후반기에만 39승1무18패의 성적을 거
두며 3위로 PS에 올랐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
석이다. 차 위원은 “롯데는 올 시즌을 앞두고 많은 전
문가가 3강으로 손꼽았던 팀이다. 지난해에도 그랬
지만, 올해도 후반기에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자기 컨디션이 아니었던 선발투수 박세웅이
회복했고, 마무리투수 손승락도 점차 살아나고 있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남은 시즌 계속해
서 지금처럼 성적을 낼 순 없다. 급격히 무너지는 것
을 막는데 초점을 맞춘 운영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장성호·이용철·이종열위원한목소리
안치용 위원은 꺎KIA 경험 무시못해꺏
차명석 위원 꺎롯데 후반 뒷심 기대꺏
꺋마운드 안정·연패줄이기꺍가 승부처

‘5강 막차의 주인공은?’ 가을야구행 마지막 티켓을 잡으려는 중위권 팀들의 5위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 촘촘한 간격으로 나란히 선 5개 팀 중에서 과연 어느 팀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마운드 안정’을 핵심 포인트로 꼽았다. 사진 왼쪽부터 삼성 라이온즈 김한
수 감독, 넥센 히어로즈 장정석 감독,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 롯데 자이언츠 조원우 감독, KT 위즈 김진욱 감독. 스포츠동아 DB

2018년 7월 31일 화요일sportsdonga.com 10판 꺋음주 스캔들꺍 윤제문꺠꺠꺠꺠혹시 얼렁뚱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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꺎5강 전쟁…꺋여름성꺍 삼성이 웃는다꺏
해설위원5인에게물었다｜5위부터9위까지4.5경기차…가을야구막차싸움최종승자는?


